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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하고 그 비중도 커지고 있다. 그러

나, 문제는 그러한 욕구를 어떻게 충족

시키고 아울러 어떠한 방법으로 지역발

전을 도모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.

  현실의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. 

그러한 것들을 추진할 수 있는 재원을 

확보하는 문제로 귀결된다. 세금을 올리

거나 빚을 내어 투자할 수도 있지만, 선

택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한계가 있다. 

투자는 해야하는데 돈은 없다. 물론, 한

정된 재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 

하는 것이 중요하다. 그렇다고 모든 사

업에 경제논리와 시장논리를 접목할 수

도 없다. 방법은 두 가지 밖에 없다. 돈

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거나 돈을 가진 

사람으로 하여금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

이다. 투자비를 마련할 때까지 기다리는 

것이 좋은가? 돈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

금 투자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가? 하는 

것은 선택사항이다. 중요한 것은 기다리

더라도 투자비가 마련될 가능성은 그리 

높지 않다는 것이다. 

  그렇다면, 어떻게 할 것인가? 그러한 

측면에서 본 고에서는 현재 우리 나라 

지방정부들이 않고 있는 인프라시설에 

대한 투자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개관

해 보고, 부족한 투자재원 마련과 경영

효율 도입의 대안으로서 거론되고 있는 

민간자본유치사업의 현황과 문제점, 그

리고 그러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

데 있어 성공할 수 있는 요인과 실패할 

수 있는 요인을 분석해 보기로 하며, 마

지막으로 지방정부의 민간투자 활성화 

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등을 제시해 보

고자 한다.

  2.  지방자치단체 인프라시설 

투자의 문제점

  1) 시설의 절대부족

 

  ‘90년대 들어서부터 자동차수의 급격

한 증가와 물동량, 여가교통수요의 증가 

등으로 교통시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

였다. 그러나,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함

으로써 도로, 철도, 항만시설의 부족문제

가 심각하게 대두되게 되었다. 국가 전

체 물류비가 GDP의 16.5%(’97년 기준)

에 달하고 체선, 체화 및 도로의 정체로 

인한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게 나타나고 

있다. 교통시설의 수용능력이 한계에 도

달한지는 이미 오래다. 도로의 경우 혼

잡구간이 연평균 18%씩 증가하여 ’80년 

260km에서 ’97년 4,400km로 크게 증

가하였고, 철도의 경우 경부선, 영동선, 

중앙선, 전라선 등 모든 간선철도망들이 


